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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나를 위한 '셀프 기프팅' 제안
- 신세계百 고객 10명 중 7명 ‘셀프 기프팅’ 경험 有, 주된 품목은 ‘패션 · 뷰티’
-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패션 · 뷰티 장르 아우르는 다양한 연말 행사 선보여
- 고물가 시대 겨냥, 시즌오프 · 제휴카드 사은 등으로 연말 쇼핑 부담도 낮춰

 
신세계백화점이 ‘나 자신을 위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일년을 마무리하는 요즘, 한 해 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보상을 건네는 ‘셀프 기프팅’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7%가 ‘셀프 기프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년 대비 빈도 및 비용 측면에서도 각각 37%, 45%가 ‘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셀프 기프팅의 목적으로 ‘기분전환 · 힐링’을 꼽았으며, 주된 품목은 패션 · 잡화(67%), 명품(62%), 뷰티(58%) 등 나를 가꾸는 카테고리 중심이었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ALL ABOUT WINTER FASHION>를 열고 뷰티 팝업스토어를 소개하는 등 여러 행사를 마련하고, 연말 시즌 나를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ALL ABOUT WINTER FASHION> 행사에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메종키츠네, 바버 등 트렌디한 여성 · 남성 브랜드부터 스포츠, 아동, 영패션에 이르기까지 총 20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연말 쇼핑 부담을 덜어줄 혜택들도 눈길을 끈다.
 
사카이, 비이커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에서는 시즌오프 등 연말 할인 행사를 통해 25 F/W 상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행사 참여 브랜드에서 신세계 제휴카드로 6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크리스마스 주간인 12월 24일(수) ~ 28일(일) 5일간은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7%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사은 금액구간 점별 상이)
 
볼거리를 더한 특별한 코스메틱 팝업도 준비했다.
 
신세계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는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샤넬 윈터 컨스텔레이션’ 팝업스토어를 열고, 연말을 맞아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들을 소개한다.
 
겨울 정원과 별자리 관측 천문대를 컨셉으로 하는 이번 팝업에서는, 샤넬을 상징하는 심볼로 구성된 별자리로 장식한 홀리데이 리미티드 제품들을 선보인다.
 
베스트셀러 향수인 ‘코코 마드모아젤 오 드 빠르펭 100ml(284,000원)’, ‘블루 드 샤넬 오 드 빠르펭 100ml(211,000원)’ 등은 홀리데이 패키지에 담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N°5 오 드 빠르펭 펄스 스프레이'는 샤넬 하우스를 상징하는 숫자 5와 꼬메뜨(혜성) 장식을 더한 한정판 주얼리 체인형으로 출시되어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구매 제품 및 금액대에 따라 자수 패치, 까멜리아 팔찌, 홀리데이 파우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프트도 준비되어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셀프 기프팅이 주요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은 만큼, 연말을 맞아 나를 위한 선물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트렌드에 맞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